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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제로 웨이스트 박스가 도착했어요” 

테라사이클, 원더플 캠페인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 나서 
 

◼ 테라사이클, 한국 코카-콜라,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WWF(세계자연기금)와 손잡고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 캠페인’ 실시 

◼ 지난 12 월 1 일부터 시작된 시즌 1 의 참여 신청 쇄도는 물론 연휴 기간에도 높은 수거율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 보여 

◼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원더플 캠페인은 2 월까지 요기요와 코-

크 플레이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참여자가 제로 웨이스트 박스에 모아 보낸 페트병 류와 플라스틱 배달음식 용기는 모두 재활용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업사이클링 될 예정 

  

 

<보도자료 사진=테라사이클 제공> 

(2021 년 1 월 6 일)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전문 기업 테라사이클이 한국 코카-콜라,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WWF(세계자연기금)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원더플 캠페인’을 통해 자원순환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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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이라는 의미가 담긴 원더플(ONETHEPL) 캠페인은 참여자가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캠페인은 지난 12월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총 

3회의 시즌 제도로 운영되며 매 시즌마다 추첨을 통해 1천명의 참여자를 선정한다.  

 

테라사이클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시작된 시즌 1의 경우, 모집 인원을 크게 넘어서는 소비자들이 

참가 신청했으며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12월 21일부터 1월 19일까지 약 30일 간 진행되는 수거 신청 

또한 크리스마스, 새해 등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3일 기준 약 200건의 회수 신청으로 10%의 수거율을 

기록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테라사이클 신채경 팀장은 “테라사이클 팀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로 웨이스트 박스 하나하나가 마치 

선물같이 느껴진다, 모두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현재 검수 및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해주고 계신 원더플 피플과, 

이번 캠페인이 실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파트너사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원더플 캠페인은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의 배달앱 ‘요기요’와 코카-콜라 공식 앱 

‘CokePLAY(코-크 플레이)’를 통해 매달 1일부터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매월 선정된 1천명의 

참여자에게는 2개의 제로 웨이스트 박스가 주어지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당 박스에 모아 수거 신청을 

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1개월 간 가정에서 발생한 페트병 류와 플라스틱 배달음식 용기를 깨끗하게 모아 

테라사이클로 보내면 수거 횟수에 따라 업사이클링 굿즈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업사이클링 굿즈는 캠페인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됐다. 

먼저, 재활용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질 라벨제거기 ‘콬-따’는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쉽게 뜯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 박스 2개를 모두 수거 신청한 

참여자에게는 라벨제거기와 더불어 ‘원더플 캠핑 박스’가 추가 제공된다. 해당 제품 또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될 예정이며, 캠핑 또는 나들이 시 발생한 쓰레기를 박스에 담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외에도 테라사이클은 코카-콜라 글로벌 파운데이션의 지원을 통해 수거된 플라스틱의 일부를 

재활용해 페이스쉴드를 제작할 예정이다. 해당 페이스쉴드 제품은 코로나 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과 

코로나 19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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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테라사이클은 지난 2017년 9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 아모레퍼시픽, 빙그레, 락앤락, 이마트, 

해양환경공단 등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내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끝>  

### 

 

 

About TerraCycle 

테라사이클은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기물 제로화에 도전하는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기업이다.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에 진출해 재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를 위한 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테라사이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terracycle.com/k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erracycle.com/ko-KR

